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을 위한 기도 

 

스쳐지나쳤던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위해 잠시 기도를 올립니다.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서린 터진 입술때문에 유난히 망가져 보였던 그 여인이 

자꾸 생각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쳐온 나를 조금 자책합니다.  

 

너무 순간적이어서 저사람은 진짤까 가짤까 생각하는 사이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저의 핑계는 가로등이 너무 어두웠다는 것,  

고작 시속 40 킬로미터가 너무 빨랐다는 것,  

그리고 속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핑계는 항상 시시합니다. 그러나 고민만은 항상 무겁습니다. 

 

그 여인의 일년 양식 값을 고급 식당에 앉아 한끼에 마셔버리고도 그걸 1 년 내내 반복하는 

느끼한 사내와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이 가진 영혼의 질량은 어떤 이유에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런 기울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향한 나의 답은 너희"라고 그렇게만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임께서 육신의 한계에 자신을 가두고 오셨을 때 갇히셨던 육체가 지금 우리의 한계입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답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 세상이 품은 문제의 일부인 것이 얼마나 버거운 

역설인지요. 

 

임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향한 답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깔리는 거리를 희미하나마 비추는 가로등으로 거기서 그저 버텨주는 것"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에게 시속 40 킬로미터보단 조금 더 여유로운 어깨가 되어주는 것" 

"때로는 속이는 자에게 바보처럼 내어주는 빈 틈이 그를 돌이키게 하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 

 



 

 

네, 고작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마저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둠입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입니다. 

어둔 거리에 선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이 우리입니다. 

세상이 품은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나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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